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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정상회담을하루앞둔 26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킨텍스에마련된 '2018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'에 2000년김대중대통령

과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의남북정상회담장면이화면에나오고있다. 2018.4.26/뉴스1 © News1 송원영기자

정부가 '6·15 남북공동선언'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남북 접경지역을 산책할 

수 있도록 기획한 '평화산책'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

산세에 사실상 무산됐다.

5일 통일부에 따르면, 6·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14일 예정된 

평화산책 행사가 잠정 취소됐으며, 하반기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된다.

[단독] 6·15선언 20주년 행사 '평화산책'…코로나19로 
사실상 무산

통일부 "하반기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할 것"

남북 공동행사 무산에 이어 대면 행사도 줄줄이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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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평화산책 행사를 참여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서울역 등에서 

집결한 후 평화열차를 타고 행사장소인 임진강역까지 이동하고, 이들이 함께 

남북출입사무소까지 걷는 형태로 기획했다. 다수가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방역

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행사의 잠정 취소가 결정된 것이다.

행사 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 29일까지만해도 통일부는 당국자는 '코로나19를 

감안해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냐'나는 질문에 "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규모

를 축소하는 등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"고 밝힌 만큼 당초 '취소'는 고려대상이 

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.

하지만 이태원 클럽,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 학원이나 종교시설을 통해 최근 다

시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.

이외 오프라인 행사이자 시민 참여 행사로 오는 15일 저녁 예정된 '시민과 함께

하는 6·15 기념식'은 '오두산통일전망대'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됐다.

정부는 올해 초 6·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하겠다고 

공언했지만, 이또한 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등이 고려돼 이뤄지지 않았다.

이에 더불어 남측 단독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모양새다. 다만 비대면 행

사인 '평화 챌린지' 온라인 이벤트, 일부 TV 프로그램 방영은 예정대로 진행된

다.

한편 6·15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3∼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

장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됐으며,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의 내용을 

담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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